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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대지에가을빛이완연하다. 학계ㆍ정계를가리지않는비리
파문이나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등으로 세상은 어지럽지만,

‘자연(自然)’은우주의법칙에따라곡식을익히고열매를영글게
하고이제마지막남은기운으로세상을물들이고있다. 
10월 30일, 추수가 끝난들판을 따라완주 송광사를 찾았다. 지

난해 9월 조계종 포교원장 소임을 내려놓은 도영 스님을 뵙기 위
해서다. 포교원이 별원으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5년 임기를 채운
스님은, 이곳에서도‘포교’로바쁜나날을보내고있었다. 이날도
두차례의법회와약속중간에어렵게짬을내기자를맞았다. 
“여전히바쁘세요?”
“<벽암록>에‘어제는지나간오늘이요내일은다가올오늘이다.
오늘최선을다하는삶이가장아름다운삶이다’는말이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소임을 맡고 있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살자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부족하지만저를필요로하
는자리가있다면어디든찾아가미력하나마도움이되고싶어전
국곳곳을다니고있습니다.”
“조계종포교원장을퇴임한후지난1년간어떻게지내셨는지요?”
“조계종교무부장과포교원장소임을맡아거의10년가까이종
단 일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제 스스로‘안살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퇴임하자마자지난해10월백담
사무문관에들었습니다. 석달동안정진하면서많은것을느꼈고,
자기 수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제
후에는송광사로돌아와지역포교도량을꾸리는데전념하고있습
니다.”
스님이머물고있는완주송광사는신라때도의선사가세웠다

고전해지는고찰로, 임진왜란때폐사된후 1636년재건됐다. 스
님은2001년송광사주지로부임한후‘동네속의절’로서지역주
민들과유대를강화하고, 가람을정비하는데주력하고있다. 사찰
인근의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정신요양시설을 인수해
복지사업에도나서고있다.
스님은송광사를‘공원같은절’로꾸미고자한다. 전각사이사

이마다나무와꽃을심고곳곳에의자와정자를두었다. ‘구경하
고가는절’이아니라편히쉬며부처님말씀을되새겨보고자연의
아름다움을느낄수있는곳이되길바라는뜻에서다. 
“몇년전만해도300가구정도되는사하촌주민대부분이교회
에다녔어요. 종교가달라도절은언제든지찾아와마음을내려놓
을수있는곳이라생각할수있도록, 제가먼저주민들에게다가갔
지요.”
매일새벽예불을마치고마을인근을돌아보는스님은새벽기도

를마치고교회를나서는사람들에게먼저인사를건넸다. 절과단
절된채살아왔던마을주민들을위해어르신경로잔치를열고부
처님오신날에는마을잔치를겸한공연도펼쳤다. 그러는동안스
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은 많은 사람들이‘결핍감’때문에 괴
로워한다는점을발견했다. 
“현대인들은참많은것을가지고살고있습니다. 없는것이없
지요. 하지만 풍족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오히려‘부족하
다’는생각을하게됩니다. 자신이가진것은생각하지않고못가
진것에대해서만생각하니아무리많이가져도부족하다고느낄
수밖에요. 또한부족한것을채우고자하는데채워지지않으니남
탓을하게되는겁니다.”
스님은‘만족(滿足)’이라는말대신‘지족(知足)’이라는말의이

치를알아야한다고강조한다. 가득차고넘쳐서즐거운것이아니
라, 부족해도족함을알면즐거운삶을살수있다는것이다. 그리
고종이에‘5-3=2’이라고썼다. 사람들사이에는오해가있는데,
이것을상대의입장에서세번만생각해보면이해가된다는뜻이
라고한다. 

“불교는 믿음과 수행의 종교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불자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믿음을바탕으로수행해야참된불자이지요. 불교에
는기도와참선, 절, 간경등다양한수행의길이있습니다. 사찰은
모든수행의길을제시할수있어야합니다. <신심명>에‘수처작주
(隨處作主) 입처개진(檏處皆眞)’이란말이있습니다. 어느곳에서나
자신이주인공이되는삶을살아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수행을통해서부처되는삶을살수있습니다.”
이어스님은‘일념(一念)’의도리를설명했다. 

“일념이되지않으면수행이되지않습니다. 참선을할때나경
을읽을때도일념이되어야합니다. 일념이된자가주인답게살
고, 주인답게사는자가보살도를실천하고, 보살도를실천하는자
가필경에는부처를이룹니다.”
문제는역시마음이다. 법문을듣고경전을읽어도느끼는것은

잠시일 뿐, 생활에 쫓기다보면 자신의 주위에는 짜증나고 화나는
일뿐인것같다.
“한번웃어보세요. 웃어야웃을일이생기는겁니다. 인생의고
통과즐거움은어떤조건이있어나타나는것이아니라, 마음을좇

아서일어납니다. 우리말중에‘불행중다행’이라는말이있지않
습니까? 불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먼저 웃는 얼굴로 남을 대하고,
자신이처한상황에만족할줄알아야합니다. 그래야또웃을일
이생기지요.”
하지만 최근 불교계에 휘몰아친 여러 사건들은 불자들에게서

‘웃을일’을앗아간것은아닐까걱정스럽다. 
“한 스님이 얼마 전 방송된 PD수첩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리기가 민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봉암사
결사에서도보듯수행자들의지표는‘부처님법대로살자’는것입
니다. 수행자들이 먼저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불자들에게도 떳떳
할수있지요.”
불자들에게는불교계를둘러싸고일어나는현상만이아닌부처

님의참된가르침을보라고당부한다. 스님탓, 불교탓을할것이
아니라자신이선그자리에서먼저불자답게살라는것이다.
“재가불자들에게 있어 깨달음이란 현실에서 남에게 이익을 주
고상처를주지않도록사는것이라생각합니다. 그런중에죽음이
없는도리를알아야합니다. 불자라면죽음으로써끝나는것이아
니라새로운삶이우리를기다린다고생각하고하루하루성실하게
살아가야합니다. 그것이불자다운도리가아닐까생각합니다.”
“떠나는날까지열심히부처님의말씀을전하는것이나에게주
어진소임”이라는스님과송광사경내를둘러보며인터뷰를마쳤
다. 종남산너머로해가뉘엿뉘엿지고, 사찰공양간과마을집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오른다. 송광사에서 절과 마을은 그렇게 한 땅에
발을딛고있었다.

완주/글=여수령기자, 사진=박재완기자

도영스님 (완주송광사주지)

도영스님은 1939년출생. 1961년금산사에서금오스님
을계사로사미계를, 1970년법주사에서석암스님을계사
로비구계수지. 합천해인사와통도사선원에서5하안거
를성만했으며이후1967년금산사총무국장, 1969년김제
흥복사주지소임을맡았다. 1980년, 1984년, 1994년세번
에걸쳐김제금산사주지에취임했으며제8₩9₩10대조계
종중앙종회의원을역임했다. 2001년조계종포교원장에
취임한후임기5년을채운첫포교원장으로2006년9월
퇴임했다. 1994년부터대전죽림정사회주를, 2001년부터
완주송광사주지를맡고있다. 

‘공원같은절’로지역민과유대강화

정신요양시설인수등복지사업도

“죽는 날까지 포교사 소임 다할 것”

“넘치는‘만족’보다

부족한‘지족’배워야”
<滿足>

<知足>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바치는산”이라고하는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하늘을 받치는 산’또는‘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천주사에전화주시면찾아오시는길을자세히안내해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www.chunjusa.org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더이상명당(明堂)을찾거나묘지(墓地)문제로
근심걱정하는일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이어지는
효(孝)의실천(實踐)을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橊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橊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橊)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한글주소: 천주사


